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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 ‘꿈’의 이야기를 드로잉으로 옮긴 이유는?
이주리 이번 전시 <루시드 드림>은 직역하면 ‘선명한 꿈’으로, 
자각몽을 의미한다. 자각몽이란 꿈을 꾸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, 
꿈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꿈을 꾸기 전에 준비를 
하고, 자신이 결정한대로 꿈을 꾸게 된다. ‘루시드 드림’이라는 
온라인 카페가 있다.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
써서 공유하고, 꿈 일기를 공개하기도 한다. 나는 그 사람들을 
실제로 알지 못하지만,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는 알고 있다. 
꿈의 파편을 조합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지만, 현실 도피를 
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.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그리려고 

1 / 4



한다. 자각몽도 현실의 내가 꿈을 통제하고, 내가 없으면 꿈도 
없다. 내 드로잉 작업에 특정 모티프가 반복되는데 특히 ‘종이배’를 
여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처음부터 특정 모티프를 의도하고 
반복한다기보다는,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의하기 시작한다. 
종이배는 금방 사그라지고, 정체 없이 부유하는 특성을 가져 
현대인의 허황된 욕망을 은유한다.

이주리 <마지막 도시> 캔버스에 아크릴릭, 펜 362×227cm 
2013

Art 작품 속 모티프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. 
이우성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들에는 내 개인적 경험이 조금 
더 직접적으로 반영됐다.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처음 만나는 
작품 <무너진 가슴>(2013)은 아버지의 가슴팍에 대고 빵 반죽을 
펴고, 칼집을 내고 있는 작품이다. 가족에 대한 고민은 내가 
다루는 중요 주제 중 하나로, 죄책감, 책임감 등 여러 감정이 
복합적으로 담겨 있다. 전시장을 따라 들어가면 양쪽 벽에 전시된 
<돌아가다 들어가다 내려오다 잡아먹다>(2013)는 총 15점으로 
구성된 회화 연작으로, 잘린 팔과 귀, 눈알, 치아와 같은 파편화된 
신체와 메모지 등을 책상 위에 놓고 떠난 모습을 형상화했다. 모든 
것을 비우고 떠난다는 함축적 메시지를 담는다. <끝>(2013)은 
내 안에서 얽혀서 풀리지 않는 지점을 표현한 작품으로, 자세히 
보면 그림 한 가운데 마칠 종(B)자가 쓰여 있다. 겨울 동안 꼬인 
매듭이 봄에 풀린다는 뜻으로,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나오지 
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녹아 있다. <나의 소원팔찌는 언제 
끊어질까>(2013)는 내 기존 작업에 레퍼런스를 둔 모티프들을 
모두 모은 것으로, 천 위에 정물처럼 그려 넣어 전시장 가운데에 
걸개의 형태로 걸었다. 평면적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재료는 
과슈를 사용했다. 디스플레이 중 우연히 창고문을 열게 돼, 그곳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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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작품을 설치했다. 작품과 함께 공간을 해석한 방식을 유심히 
봐주었으면 한다.

Art 전시 구성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?
이주리 나는 상상력을 이용해 내면의 공간을 드로잉으로 
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. 현실에서 무엇이라고 명확히 
정의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들을 드로잉으로 옮긴다. 2012년에 
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 <다크 
판타지(Dark Fantasy)>에서는 공사장과 같은 일상적인 
풍경과 파편화된 신체를 접합해 얼핏 기괴해 보이는 공간을 
재현했다. 가스통 바슐라르(Gaston Bachelard)의 저서 《공간의 
시학》에서 ‘내면의 공간’이라는 개념이 나온다. 저자는 각 
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내면의 공간이 있고, 그것이 다양한 
형상을 통해 시각화된다고 언급했다. 나는 ‘공사장’에서 내 
내면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. 작품에서 공사장은 보이는 그대로의 
풍경이라기보다는 ‘심리적 풍경’에 가깝다. 첫 개인전에서 나의 
내면을 드러내는 작업을 선보였다면, 이번 전시에서는 나 자신을 
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고 싶었다.

이우성 <나의 소원팔찌는 언제 끊어질까> 리넨에 과슈 
315×230cm 2013

Art 작품 전반에서 유머러스함이 느껴진다.
이우성 2012년 갤러리175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 <불불불>에는 
회화 작품 4점을 출품했다. 5미터 정도의 큰 작품이었는데, 
짧고 굵게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. 인물들은 
작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고, 오브제는 불타고 있는 등 관객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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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편하게 만들었다. 나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같은 
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응집한 시위의 현장이 아니라, 각기 다른 
고민을 가진 내 또래의 개개인으로 이뤄진 군중의 모습을 그렸다. 
그렇지만 너무 단선적으로 민중미술과 연결되어 읽히는 지점이 
있어, 이번 전시에서는 유머나 블랙코미디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
이용하게 됐다.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달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
할 수 있다. 첫 전시에서는 나를 둘러싼 우리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
주를 이뤘다면,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이야기로 범위가 
좁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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